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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잔여 지분 올해는 팔아야”…속도 내는 공자위 조선비즈

공자위는 외환위기 대응책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남아있는 우리금융 지분 17%를 2022년까지 분산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낮은 주가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올해만큼은 매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

지금이 바닥...시중은행, 항공기금융 시동 건다 e대한경제

코로나19 확산이 백신 접종 등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해  향후 수익성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이란 판단. 국내은행들, 항공기금융 투자 재개

하나은행이 금융주선권을 부여받아 복수의 국내 시중은행들이 9억달러 규모의 항공기금융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모집을 진행 중

예·적금 깨서 증시 올라타자…지난달 은행서 16조 증발 한국경제

2월 1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한달새 예금, 적금이 6.2조 가량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새해 증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 예고 한국경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는 추가 상품을 출시해 올해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계획보다 많은 1.조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 2019년 9,8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하고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

종투사의 부동산 및 SPC에 대한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벤처대출 업무 허용,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완화를 계획

보험설계사 전용 앱 '토스보험파트너' 가입자 2만명 돌파 연합뉴스

비바리퍼블리카는 보험설계사 영업용 앱 '토스보험파트너'에 가입한 설계사가 출시 6개월만에 2만명을 넘어 국내 최대 설계사 플랫폼이 됐다.

6개월 동안 토스 사용자가 토스보험파트너 등록 설계사에게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누적 22만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5천여건의 상담이 발생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부동산 내다 파는 보험사들 한국금융신문

보험사, 오는 2023년 도입 예상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본금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부동산 매각 러쉬를 단행

현행 RBC 제도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위험 계수를 업무용도 6%, 투자용도는 9%로 보고 있으나, K-ICS에서는 25%까지 보고 있기 때문

보험개발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보험 개발 추진 매일일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 개발과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의 개발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난 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보험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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